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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이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W시에 소재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 217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9.4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Pearson’s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의 가장 큰 영향요인은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이었으며, 졸업 후 

진로계획 순으로 설명력은 34.3%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 향상을

위해 간호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 수준파악과 영향요인을 확인한 후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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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ttemp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self-leadership on long-term work intentions for graduated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7 graduated nursing students located in W city, and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the data collection period from November 29 to December 3, 2021. For data analysis, frequency, 

t-test, one-way ANOVA, Scheff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using SAS 9.4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biggest influence factors on the long-term work intention of 

graduated nursing students wer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major satisfaction, followed by career 

planning, and explanatory power was 34.3%.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various programs in the field of nursing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long-term intention of nursing students in graduation year. Howeve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d basic data to improve the long-term work intentions of nursing students in graduation 

year after identifying the level of long-term work intentions and checking factors affect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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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전체 간호사 

면허인은 436,340명이며, 이중 병원종사 활동 간호사는 

201,610명으로 전체인원대비 46.2%가 활동 중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1]. 매년 2만 여명의 신규간호사가 배출

되고 있으나, 2020년 1년 이내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이 

44.5%로 2013년 29.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2]. 

이로 인하여 의료 현장에서는 심각한 간호사 부족현상

을 호소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

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재직간호

사를 비롯하여 신규간호사에 대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

적인 근무환경이나 조직문화개선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에게 필요한 직무교육 등 조직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

하다. 또 다른 하나로 현재 간호사는 아니지만 이듬해 

신규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신규

간호사가 되어 의료 현장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간

호교육 현장에서부터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대상 

재직의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재직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은 간호조직문

화로 나타났다[3], 상급초보간호사 대상에서는 간호에 

대한 소명의식과 팀워크역량 등이 재직의도 영향요인이

었으며[4], 신규간호사 대상 입사 후 1개월 이내 이직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병원취업 전 간호대학생 

때부터 실무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나타났다[5]. 

간호사가 아닌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전공만족도

와 취업 후 진로를 병원으로 선택하였을 때 간호직 장기

근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8]. 지금까지 수

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간호사와 신규간호사 대상 재직

의도에 대한 연구들이었으며,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

상으로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

하여 조직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졸업학년 간호대학

생은 이듬해 의료현장에서 신규간호사로 근무해야 할 

대상자들이기에 향후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대한 거

시적 차원의 접근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직 유지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접근으로 간

호업무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 및 스스로 개별적 결정에 

따른 간호직 근무와 간호직 애착 등 개인적인 측면이 포

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내적요인이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긍정적 영

향요인으로 향후 신규간호사의 보유증가와 이직률을 낮

추기 위하여 관련된 변인들을 간호대학생들의 교육단계

에서부터 찾아내어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

이 요구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8].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의 내적영향 요인인 간호전문직

관은 간호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직업관을 합한 것으

로 간호를 어떻게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뜻하는 것이다[9]. 간호는 인간의 생명유지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치 있는 행위로 향후 간호사가 될 간호 대학

생들은 올바른 가치관 및 간호전문직관 형성이 매우 중

요하다. 간호대학생 대상 간호전문직관에 관한 선행연구

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와 자아존중감이 간호전문직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졸업학년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며[11], 타인인식과 셀프리더십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12]. 뿐만 아니라 확

고한 간호전문직관은 자아탄력성을 높여 향후 간호대학

생이 졸업 후 임상실무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간호문

제를 해결할 때 꼭 필요한 자원으로 확인되었다[13].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을 지닌 간호사일수록 직업만족도가 높고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으며,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지닐수록 조직

성과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상의 연구를 살펴볼 때 간호대학생들에서 간호

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졸업학년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셀프리더십이란 스스로 자신을 주도하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운 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오늘날 셀

프리더십이 더욱 요구된다[15].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전문직 역할과 지식 습득을 위하여 목표설정 및 설정된 

목표달성을 위해 신중한 의사결정과 자기관리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최근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

고 있다[16]. 간호대학생 대상 선행연구에서 셀프리더십

이 높을수록 개인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스스로 목표 

달성 과 자기통제 등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기관리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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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다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높았다[18,19].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으로 대인관계가 

좋고[20],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1]. 

뿐만 아니라 셀프리더십은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충분

히 개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이와 같은 연구

를 통하여 볼 때 간호업무나 조직문화를 직접적으로 경

험하지는 않았지만 간호교육과 임상실습을 경험한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이 간호직 장기근무 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듬해 졸업과 동시에 의료현장에

서 신규간호사로 업무를 수행할 졸업학년 간호대학생 

대상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졸업 후 신규간호사가 되어 

의료현장에 장기간 근무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 임상

실습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확인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 대상 간호

직 장기근무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 셀프

리더십이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의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의 차이를 파악

한다.

셋째,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 대상자의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의 대상자는 W시에 위치한 일개 간호대학의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였다. 표본

크기는 G 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예측변인 10개(일반적 특성 7개, 연구변인 3개)일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의 표본수가 총 192명이었다. 

이에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220부를 배부한 결과 

100% 회수되었으나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한 21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oon 등[23]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도구 29문항을 Han 등[24]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18문항으로 수정ㆍ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성요소는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

계의 역할 2문항 및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하위영역이

다. 17번과 18번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Likert 5점 척

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범

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oon 등[20]에서 Cronbach's 

α=.92와 Han 등[21]에서 Cronbach's α=.91이었으며, 

본 도구에서는 .89이었다.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25]가 개발한 도구를 Kim[26]이

수정ㆍ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세부

항목은 행동전략인 자기기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

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항, 자기비판 3문항 및 건설적 

사고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3번, 14번, 15번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

십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23]

에서 Cronbach's α=.87이었으며, 본 도구는 .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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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Cowin[27]이 개발한 간호사 재직의도

측정도구(Nurses’s Retention Index, NRI)를 Kim[28]

이 한글로 표준화한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간호학과 교수 3인에 의해 설문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

았다. 검증을 위해 Lynn[29]이 제시한 내용타당도지수

(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사용하였으며, 평가

도구의 6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과 얼마나 관련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였다. Likert 4점 척도로 

‘매우 적합하다’ 4점부터 ‘전혀 적합하지 않다’ 1점을 사

용하여 평가한 후 내용타당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CVI 1.0으로 문항의 내용타당도가 만족된 것으로 나타

났다. 1〜6번 설문문항마다 ‘내가 간호사가 되었을 때’ 

라는 내용을 넣은 후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당분간 간호사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

를 ‘내가 간호사가 되었을 때 나는 앞으로 당분간 간호

사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3번

과 6번은 역환산하였으며, Likert 8점 척도로 ‘매우 그

렇다’ 8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점수가 높

을수록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97 및 Kim[25]의 연구

에서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91이

었다.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W시 소재 일개 간호대학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준수하고 대면수업을 

실시할 때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대학 

관련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설문조사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과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연구의

자발적인 참여와 거부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를 희망

하는 대상자는 서면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과대표를 통해 전달받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4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 수준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셀프

리더십,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대한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수행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대한 상관관계는 Pears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변수 분석법을 수행한 후 

유의수준 0.1이하인 변수들을 가지고 Multiple 

regression을 수행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제외하기

위하여 변수선택법을 이용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하

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를 파악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

에 평균 3.62점이었으며, 하위 영역 중 간호계의 역할이 

4.0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간호의 독자성이 2.02점으로

가장 낮았다. 셀프리더십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3.89점

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자기보상이 4.2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기비판이 3.49점으로 가장 낮았다.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 점수는 8점 만점에 평균 5.56점이었다

(Table 1). 

Table 1.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Long-term intention            (N=217)
Variable Mean±SD Min ~ Max

Nursing profesonalism 3.62±0.43 1~5

Professional self-concept 4.02±0.75 1~5

Social recognition 3.33±0.93 1~5

Nursing professionalism 4.06±0.70 2~5

Role of nursing practice 4.09±0.68 2~5

Dependence of nursing 2.02±1.15 1~5

Self leadership 3.89±0.44 1~5

Self-expectation 3.93±0.77 1~5

Rehearsal 4.09±0.75 1~5

Goal setting 3.92±0.82 1~5

Self-compensation 4.25±0.71 1~5

Self-criticism 3.49±1.00 1~5

Constructive mind 3.68±0.84 1~5

Long-term intention 5.56±0.7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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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Long-term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7)

Variable Category N(%)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Long-term intention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Mean±S.D

t/F(p)

Scheffe 

Gender
Male 53(24.42) 3.54±0.45 -1.443

(.148)

3.81±0.48 -1.680

(.095)

5.30±0.78 -2.457

(.140)Female 164(75.58) 3.65±0.42 3.92±0.42 5.65±0.67

Age
≤24 198(91.24) 3.63±0.43 -.920

(.357)

3.90±0.43 .700

(.487)

5.59±0.69 -1.202

(.229)　>24 19(8.76) 3.50±0.43 3.83±0.50 5.31±0.89

Religion
Yes 59(27.19) 3.60±0.42 -.377

　(.706)

3.96±0.42 1.420

(.156)

5.67±0.57 1.321

(.186)No 158(72.81) 3.63±0.44 3.87±0.44 5.52±0.76

Career plans

Hospitala 207(95.39) 3.64±0.43
7.782

(.020)

a>b,c

3.90±0.43

1.839

(.398)

5.62±0.64
10.548

(.000)

a>c

Public Institutionb 4(1.84) 3.39±0.22 3.61±0.55 4.42±0.99

Others
c

6(2.76) 3.19±0.33 3.74±0.64 4.39±1.24

Motivation of 

career plans

Aptitude
a

37(17.05) 3.59±0.42

12.978
(.011)

c,b>e

3.98±0.44

2.281　

(.684)

5.67±0.54

18.486

(.001)

b>d,e　

Salaryb 48(22.12) 3.65±0.39 3.88±0.43 5.79±0.75

Professionalismc 99(45.62) 3.69±0.44 3.90±0.42 5.58±0.61

Quality of lifed 15(6.91) 3.52±0.36 3.76±0.51 5.06±0.95

Otherse 18(8.29) 3.32±0.47 3.85±0.49 5.04±0.84

Leadership 

competency

Very Lowa 3(1.38) 3.42±0.48

3.197

(.525)

3.80±0.26

21.114

(.000)

e>d>b

4.39±0.95

11.401

(.022)　

e>a

Lowb 22(10.14) 3.55±0.43 3.63±0.41 5.68±0.57

Middlec 120(55.30) 3.62±0.44 3.85±0.44 5.51±0.67

Highd 61(28.11) 3.64±0.43 4.03±0.35 5.64±0.77

Very Highe 11(5.07) 3.72±0.45 4.18±0.58 5.82±0.76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a 87(40.09) 3.69±0.39

2.940

(.055)

3.97±0.39
4.370

(.013)

a>c

5.82±0.49
29.377

(.000)

a>b>c　

Usualb 123(56.68) 3.59±0.44 3.86±0.45 5.45±0.73

Dissatisfactionc 7(3.23) 3.34±0.65 3.53±0.56 4.31±0.96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졸업 후 진로계획

(F=7.782, p=.020), 진로선택 동기(F=12.978, p=.011)

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들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간호

전문직관은 졸업 후 진로계획에서 ‘병원’인 경우가 ‘공공

기관’이나 ‘기타’ 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 진로

선택 동기에서 ‘전문직’과 ‘높은 연봉’이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

리더십은 리더십역량(F=21.114, p<.001), 전공만족도

(F=4.370, p=.013)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들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 리더십역량은 ‘매우 높음’이 ‘높음’보다, ‘높음’

은 ‘낮음’보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만족’하는 경우 ‘불만족’

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직 장기

근무 의도의 경우 졸업 후 진로계획(F=10.548, p<.001),

진로선택 동기(F=18.486, p<.001), 리더십 역량(F=11.401, 

p=.022) 및 전공만족도(F=29.377, p<.001)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들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졸업 후 진로계획

에서 ‘병원’으로 응답한 경우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진로선택 동기는 ‘높은 연봉’이 ‘삶의 질’이나 ‘기타’보다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가 높았다. 리더십 역량은 ‘매우 

높음’이 ‘매우 낮음’보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보통’ 보다, ‘보통’은 ‘불만족’보다 장기근무 의도가 높

았다(Table 2).

3.3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직 장기

근무 의도는 간호전문직관(r=.325, p<.001) 및 셀프

리더십(r=.216, p<.001)과 유의한 순상관관계로 나타

났으며, 간호전문직관은 셀프리더십(r=.368, p<.001)과 

유의한 순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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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Long-term intention

(N=217)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Long-term intention

Nursing professionalism 1

Self-leadership .368

(<.000)
1

Long-term intention .325

(<.000)

.216

(.001)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f Long-term intention                                          (N=217)

Parameter Class ref. Estimate S.E
95% confidence 

interval
Tolerance VIF

F 

value
p-

value

Nursing 

professionalism
　 0.35 0.096 (0.16,0.54) 0.935 1.07 13.23 .000

Career plans

(ref=Hospital)

Public 

Institution
1 -0.961 0.306 (-1.564,-0.358) 0.953 1.05

6.89
　

.001

　
Others 1 -0.602 0.271 (-1.135,-0.068) 0.819 1.22

Major satisfaction

(ref=Satisfaction)

Usual 1 -0.309 0.085 (-0.476,-0.143) 0.919 1.088
12.79

　

<.000

　
Dissatisfaction 1 -1.045 0.25 (-1.537,-0.553) 0.83 1.205

Adj. R2=.343, F=10.730, p<.001), Durbin Watson =2.023

3.4 연구대상자의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 영향요인

연구대상자의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 영향요인을 확

인하기 위하여 먼저 단변수 분석법을 수행 한 후 유의

수준 0.1이하인 변수들을 가지고 다중회귀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제외하기 위하여 변수선택법을 

이용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간호직 장기

근무 의도의 영향요인으로 예상했던 셀프리더십은 단

변수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간호

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변수선택법에 의해 제외

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간호전문직관, 졸업 후 진로

계획 및 전공만족도가 예측변수로 선택되었다. 이중 졸업

후 진로계획과 전공만족도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통계 값은 10.730, 유의확률 p<.001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Durbin Watson =2.023으로 잔차의 독립성 

충족과 공차한계(Tolerance) .126~.953으로 0.1이상

이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5~1.22로 기준값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간호전문직관(F=13.23, 

p<.001)과 전공만족도(F=12.79, p<.001)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졸업 후 진로

계획(F=6.89,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34.3%이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셀

프리더십이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여 간호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62점으로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의 3.63점[12], 3.60점[30]과 유사하였으나, 3.73점[6] 

보다는 낮았다. 간호전문직관은 다양한 요인들로 결합

된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의 교육적 

환경과 교육의 질 및 개인적인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

전문직관 하위 영역 중 간호계의 역할이 4.09점으로 가

장 높았고, 그다음은 간호의 전문성 4.06점 이었으며 

간호의 독자성이 2.02점으로 가장 낮았다. 졸업학년 간

호대학생 대상 선행연구[6]에서는 간호의 독자성 4.41

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인식 3.06점으로 가장 낮

아 본 연구와 매우 다른 결과로 나타나 추후 반복연구

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의 전문성 3.93

점으로 가장 높고, 간호의 독자성 2.39점으로 가장 낮

은 연구[30]와 같은 맥락으로 간호대학생들은 간호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 임

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이 독자적인 간호업무 수행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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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

인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의 경험은 있으나 실제 임

상업무를 수행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상실습을 

하면서 주로 관찰 위주의 경험을 통해 관찰자 입장에서 

타 직종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간호업무를 독립적

이고 자율적이지 않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간호업무에 대한 독자

성을 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교육과 근거기반 간호를 

통한 간호의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더 나

아가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변수의 

사후분석 결과 졸업 후 진로계획에서 ‘병원’이 ‘기타’ 보

다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6]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연구대상자의 95.39%가 졸업 후 병원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졸업 후 임상현

장에서 다양한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현장에

서부터 올바른 가치관과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11,31]에 따르면 간호

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

으로 진로와 취업을 위하여 훈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

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명확한 탐색과 심사숙고하여 선

택할 수 있도록 저학년 때부터 진로와 취업을 위한 훈

련이 요구되며, 이는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

향으로 작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선택 동기에서 높

은 연봉’과 ‘전문직’이 ‘기타’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행연구[6]는 차이가 없어 추후 반복연구

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간호대학생에서의 간호전문직

관은 자아탄력성 및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확인되었다[13,32].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살펴

볼 때 간호교육 현장에서 저학년 때부터 확고한 간호전

문직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듬해 신규

간호사가 되어 의료현장에서 임상업무를 수행할 때 스

트레스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하고, 간호문제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으로 확고한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방안을 도

모해야 한다.

셀프리더십은 5점 만점에 3.89점으로 졸업학년 대

상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3.77점[29], 3.64점

[12] 및 3.59점[11]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

었다. 셀프리더십은 자기 삶의 자발적 리더이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한 차이와 대학

생활을 통해 각자가 경험하는 교육활동 및 학습환경의 

영향으로 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셀프리더

십 하위영역에서 자기보상 4.25점으로 가장 높았고 자

기비판 3.4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건설적 사고도 3.68

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자기보상 3.76점이 

가장 높고, 자기비판 2.60점이 가장 낮은 결과를 뒷받

침하고 있다[33].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보상 

4.09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적 사고 3.17점으로 가장 

낮은 결과와는 유사하였다[32].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 하는 자기보상과 같은 행위는 잘 

하지만 반면에 일이 잘 못되었을 때 자신의 실패에 대

해서는 비판적 성찰능력 부족과 잘못된 일에 대한 상황

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간

호대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적으

로 성찰하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비판적 사고 함양을 위

한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교과목의 수업운영을 고려

해 볼 수 있겠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변수의 

사후분석 결과 리더십 역량은 ‘매우 높음’이 ’높음‘ 보다 

’높음‘은 ’낮음‘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그러나 

리더십역량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되어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저학년 때부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비교과과정인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내

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 ‘불만족’인 경우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를 뒷받침

하고 있다[30,32,33].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

은 임상현장에서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지식과 기술

을 적용하고 상황에 맞는 간호 중재술기를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

도는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대한 평균은 8점 만점에 

5.56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졸업학년 간호대학을 대상

으로 수행한 연구의 5.25점[6]보다 높았으며, 병원 경

력 1년 미만의 신규간호사 대상 5.23점[34], 2～3년차 

신규간호사 대상에서 5.27점[4] 보다도 높았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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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상자들은 취업 전 졸업학년 학생이라 실제 임상현

장 근무를 경험하지 않았기에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다만 이들이 이듬해 간호사가 되었을 때 재직기간

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는 있으나 실제 간호사가 되

었을 때 재직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추후 비

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 중 차

이가 있는 변수의 사후분석 결과 졸업후 진로계획, 진

로선택 동기, 리더십역량 및 전공만족도에서 차이가 있

었다. 졸업 후 진로계획의 경우 ‘병원’이 ‘기타’보다 간호

직 장기근무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를 뒷

받침 하고 있다[6]. 간호학과 학생들 대부분이 입학시 

간호학과를 선택할 때부터 병원으로 취업하기를 희망

하므로 이들이 졸업 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임상현장에

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 현장에서 부터의 

다양한 전략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진로선택 동기의 

경우 ‘높은 연봉’이 ‘삶의 질’과 ‘기타’ 보다 간호직 장기

근무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에서 차

이가 없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얻어 반복연구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리더십역량의 경우 ‘매우 높음’이 ‘매

우 낮음’보다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그러

나 리더십역량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과 간호직 장기

근무의도가 높은 것을 볼 때 리더십역량은 셀프리더십 

뿐만 아니라 간호직 장기근무의도와의 관계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셀프리더십은 간

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며, 조직

과 개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35] 이므로 간

호대학생들의 리더십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마련이 요

구된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보통’보다 ‘보통’은 

‘불만족’보다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전공만족도는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의 가장 큰 

영향 요인[6]으로 본 연구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전공

만족도가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의 중요한 변인이기에 

간호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인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 관

리 및 다양한 학습환경 조성 등을 통한 전공만족도 향

상으로 향후 간호직 재직율 향상에 긍정적 영향요인으

로 작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셀프리더십,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간의 상관관계에서 간호전문직관

과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가 높

아 유의한 순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6]

에서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와의 관계

에서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동일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 간호

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은 진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

므로 교내외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다[31].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았으며[32],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은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책

임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36]. 본 연구를 통

하여 간호전문직관과 셀프리더십은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와 유의한 관련성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 향상을 위해서는 입학 시부터 간호전문

직관과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학과 내 다양한 교수법

을 활용한 수업운영과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프로그램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혜택 등 학과차원의 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가

장 큰 영향요인은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졸업 후 진로계획 순이었다. 졸업학년 간

호대학생 대상 선행연구[6]에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본 

연구와 다른 결과로 나타나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

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이 가

장 큰 영향요인으로 간호대학생에서의 확고한 간호전

문직관 형성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다양한 요인

들로 결합된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개

인차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저학년 시기부터 

교내외 다양한 활동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이 필요하다. 이는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도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지닐수록 직업만족도가 높

고 조직성과 면에서 긍정적이었으므로 간호교육 현장

에서부터 간호대학생의 확고한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전문직관

은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의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

다. 전공만족도와 졸업 후 진로계획도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6]와 같은 맥

락이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전공만족도가 높을

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고 임상수행능력이 뛰어났으며

[37], 간호사 재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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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38]. 이는 졸업학년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전공에 만족해야 향후 간호직 장기근무로 이어질 수 있

으므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요구된다.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입학과 동시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담임교수제 운영 등 

지도가 필요하다. 이는 학생과 지도교수와의 친밀한 관

계형성으로 학생의 학과 적응과 학교생활 만족도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전공만족도는 임상실

습에 대한 자신감과 더 나아가 간호술기의 자신감으로 

이어져 향후 간호직 장기근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의 영향요인으

로 졸업 후 진로계획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병원’을 선택하였으므로 이는 향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신규간호사 이직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서 신규간호사 대상 입사 1개월 이내 이직율 감소에 영

향을 준 요인은 간호대학생 때부터 실시한 실무중심 교

육프로그램이었으므로[5]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간호술

기를 배우는 2학년부터 3, 4학년생들에게 핵심간호술

기를 비롯해서 임상에서 대상자들에게 다양하게 활

용되는 간호술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

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픈랩 실습실을 이용하여 

간호술기를 실습할 수 있도록 학과차원의 지원이 이

루어진다면 향후 임상현장에 나아가 간호문제를 직

면하였을 때 자신감 있게 간호술기 수행으로 이어져 

간호직 재직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될 것

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 대상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직 장기근

무 의도의 영향요인으로 예상했던 셀프리더십은 변

수선택법에 의해 제외되었으나, 간호직 장기근무 의

도와 유의한 순상관관계로 나타나 추가적인 반복연

구도 필요하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재직의도 관련 연구도구를 사

용하여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관한 영향요인을 설정

하고 분석하였기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

해야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위한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둘

째,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기에 연구결과에 대해 일반화시키기에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여러 지역의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졸업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셀

프리더십이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

의 차이는 졸업 후 진로계획, 진로선택 동기, 리더십역

량 및 전공만족도이었다.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는 간호

전문직관 및 셀프리더십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

타났다.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이었으며, 졸업 후 진로계획 

순으로 설명력은 34.3%이었다. 따라서 졸업학년 간호

대학생이 이듬해 신규 간호사가 되었을 때 재직율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교육 현장에서부터 확고한 간

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한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뿐만 아

니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역시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에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으므로 전공만족도를 높

이기 위한 간호교육 현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

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하여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를 향

상시키기 위한 간호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적

용한 수업운영과 학습환경 조성 및 교내외 다양한 프로

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 수준파악 및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직 장기근무 의도를 향상시

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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